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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
행정소송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음

<보도 주요내용> 

  7. 10.(월) 한국일보 「‘바다 위 대장동’ 논란... 산자부 소송서 새만금 해상

풍력발전이 승소」에서는 새만금 해상풍력이 항고심서 승소해 억울함이 풀렸

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 

 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자가 항고심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은 

행정소송 본안이 아닌 ‘집행정지’에 대한 부분으로, 이미 지난 3월에 확정

된 사안입니다. 현재까지 관련 행정소송은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

상황으로, 계속 진행 중입니다. 따라서, 소송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

업자가 승소해 억울함이 풀렸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.

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, 미인가 

주식 취득 등 주요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, 이에 산업부는 ‘22.12월, 새

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양수 인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. 이후 사업자

측에서 양수 인가 철회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.

  앞으로도 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

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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